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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유럽·일본, 의약품 승인 동향 비교 분석
미국, 유럽에서 승인됐지만 일본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미(未)승인약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18년 

실시된 약가(藥價)제도 근본개혁과 ’21년도 중간개정 등 약가를 둘러싼 환경 악화로 해외 제약업체에 

일본 의약품 시장의 매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신약승인 지연(드러그 랙, drug lag)’ 재연이 우려되는 

상황. 미승인약은 일본의 의약품 접근성에 관련된 문제로, 개발활동이 자립적인 미국 신흥기업이 

개발한 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본 자료는 미국에서 승인된 신약을 놓고 일본과 

시장 환경이 비슷한 유럽의 승인상황을 비교함으로써 일본 미승인약의 문제점을 분석

[1] 미국 FDA 승인 의약품에 대한 일본과 유럽 승인 동향 분석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0년∼’21년 승인한 신규유효성분(New Molecular Entity, NME) 

함유 의약품 481개 품목을 대상으로,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게재된 의약품과 

유럽의약품청(EMA)이 승인한 의약품을 비교

Ÿ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NME 481개 품목을 놓고 신흥기업(EBP)과 제약회사(Pharma)가 

신청하고 승인한 품목에 대해서도 미승인 상황을 비교 조사

      * FDA에 승인을 신청 기업의 설립연도 및 매출을 조사해 승인을 취득한 해가 설립 후 30년 이내이고 승인취득 전년도 

매출 5억 달러 미만을 신흥기업(Emerging Bio Pharma, EBP)으로, 그 이외의 기업을 제약회사(Pharma)로 분류

Ÿ 이에 따르면 NME 전체에 대한 승인 상황은 일본 47%, 유럽 68%로 21%p 차이가 있으며 일본은 

유럽보다 승인속도가 느리고 최종 승인율 추계치가 낮으며 최근에는 그 차이도 현저

Ÿ 조사 기간, 일본의 미승인약 수는 유럽보다 많고 미승인약 비율은 계속 20%p 이상 높았는데 

이는 미국 승인 후 1년 이내의 승인지연 영향을 제외해도 결과가 동일

Ÿ 일본은 제약회사 품목의 승인율 59%, 신흥기업은 28%로 31%p 차이를 보일만큼 신흥기업 품목의 

승인율이 낮았으며 유럽과 비교하면 제약회사 품목은 14%p, 신흥기업은 32%p나 낮은 상황

 FDA가 승인한 NME의 질환분류를 기반으로 일본 국내 개발상황을 분석하면, 일본의 미승인 

신약 가운데 국내개발 정보가 없는 품목 수 비율과 해당 질환분야의 순위 산출이 가능

Ÿ 미국 NME수 상위 5개 영역도 일본의 개발상황과 차이가 있는데 항악성종약제, 면역조절제 영역은 

일본 내 개발정보가 없는 품목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을 확인

Ÿ 국내개발 정보가 없는 비율이 가장 낮은 순환기관용제를 포함해 이들 영역은 미충족 의료수요(Unmet 

medical needs), 환자 수 등을 고려한 시장의 니즈, 기업들의 경제적 합리성이 일치해 높은 

비율로 일본에 들어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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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단 예를 들어 항악성종양제지만 국내개발 정보가 없는 미승인약 가운데는 미충족 의료수요는 

있지만 환자수가 적은 희귀암이기 때문에 시장의 니즈와 경제적 합리성이 일치하지 않아 개발되지 

못한 상태로 남는 약제가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

Ÿ 미국은 최근 화제가 된 원숭이두창(monkeypox)에 적응 가능한 천연두 약제나 약제내성균에 

대한 항균제 등 안전보장, 공중위생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을 시장의 니즈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승인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존재

 FDA가 승인한 NME를 바이오 의약품과 화학합성 의약품으로 비교하는 기술분류도 실시

Ÿ 바이오 의약품 가운데 일본 국내 미승인 품목 비율은 FDA가 승인한 NME 전체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고, 이를 다시 국내개발 정보가 없는 미승인약으로 한정하면 바이오 의약품으로 

구분되는 비율은 더욱 낮은 것을 확인

Ÿ 즉 바이오의약품 개발은 화학합성 의약품과 비교해 승인이 늦는 것이 아니라 개발비율이 높다는 

의미로 세계 매출액 상위 의약품 창출기업의 국적별 의약품 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바이오의약품 창출 공헌은 화학합성 의약품보다 낮은 상황

Ÿ 일본의 NME(바이오의약품) 미승인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의약품 시장의 품목 구성을 

봐도 분명하게 상위품목은 바이오란 점에서 현재는 드러그 랙에 바이오 경쟁력 문제가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2] 일본은 유럽에 비해 신약승인 속도 느리고 승인 비율도 낮아 편

 일본과 유럽을 비교한 결과, 일본의 미승인약 품목 비율이 21%p 높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통계학적 방법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미승인약 수 변화도 동시에 조사

Ÿ 일본과 유럽의 미승인약 수 추이를 보면 미국이 승인한 NME 수가 증가하면서 일본과 유럽 모두 

미승인약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승인약 수 비율 차이는 항상 20%p 정도

Ÿ 로지스틱곡선을 통한 추계를 보면, 일본은 유럽보다 NME 승인속도가 늦고 최종적인 승인율 추계치도 

낮게 나타나며 유럽은 미국이 승인한 후 3∼5년에 최종적인 승인율 수준에 이르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승인지연이 유럽보다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승인율이 느리게 상승

Ÿ ’22년 공표된 게이오대학 논문을 보면 ’08년∼’18년 일본에서 승인된 새로운 유효성분 함유 의약품과 

미국과의 개발 지연(lag)은 축소되지 않았고 최근에도 약 40%가 미국에 비해 3년 이상 개발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이처럼 큰 약제의 승인이 늦는 것이 일본의 NME 승인속도 지연의 요인

Ÿ 이번 조사에서 조사기간 후기(’16년∼’21년)는 전기(’10년∼’15년)와 비교해 일본과 유럽의 

최종적인 승인율 수준 차이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주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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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일본과 유럽의 초기 승인율 수준 차이는 전기에 비해 후기에는 축소됐는데 이는 유럽의 

초기 승인율이 후기에 크게 하락한 영향

Ÿ 유럽은 ’10년대 전반 미국과 같은 해 승인되는 품목이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미국이 먼저 승인하는 

품목이 증가하는 추세로 일각에서는 유럽과 비교한 미국시장의 규모,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이유로 미국시장을 우선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

 신흥기업과 제약회사의 승인신청 품목에 대한 일본과 유럽의 승인상황은 유럽과 일본 모두 제약회사의 

품목에 비해 신흥기업의 품목에서 승인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Ÿ 유럽은 신흥기업, 제약회사 모두 승인율이 60%를 넘었지만 일본은 제약회사 품목은 60% 정도, 

신흥기업 품목은 26%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신흥기업 품목의 피보탈 시험으로 실시된 

국제공동 임상시험에 대한 일본의 참여율이 낮은 것이 한 가지 요인

Ÿ 유럽의 의료용 의약품 매출 상위 5개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의 국가별 국제공동시험 

수, 신흥기업 품목 피보탈 시험 상황을 보면 이들 5개국은 항상 상위에 위치

Ÿ 이는 일본의 임상시험환경, 약사제도, 일본에서 사업을 전개했을 때 기대치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최근 후생노동성 ‘의약품의 신속·안정공급 실현을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전문가회의’에서도 이러한 

드러그 랙 문제를 다루고 있어 향후 정책적인 대응을 기대

Ÿ 신흥기업과 제약회사의 일본 국내 미승인약 상황을 비교한 결과, 신흥기업 품목 가운데 국내개발 정보가 

없는 미승인약은 미국에서 특별조치 지정을 받은 품목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

Ÿ 이는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약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흥기업의 NME 가운데 

미승인약이 증가하는 것은 신약에 대한 일본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

Ÿ 특히 ’10년∼’21년 미국에서 승인된 NME에서 신흥기업의 존재감이 계속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향후 최신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영향도 우려되는 상황 

Ÿ 일본 의약품 시장은 선진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의약품 관련 

시장조사기관인 IQVIA는 ’26년 일본이 독일에 밀려 세계 4위로 후퇴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유럽과의 시장규모 차이는 확대될 전망

Ÿ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어떻게 조속하게 승인을 취득해 환자에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수익화 

할 것인지 생각하는 해외 신흥기업은 특히 개발 초기 일본시장 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

Ÿ 이런 가운데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일본의 시장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 일본은 

투자처로서 매력이 떨어지고 지금 이상으로 미승인약이 증가해 드러그 랙이 가속화될 것

[医薬産業政策研究所, 2022.11.02.; ミクス, 2022.09.26.]

https://www.jpma.or.jp/opir/news/067/pdf/67_2.pdf
https://www.mixonline.jp/tabid55.html?artid=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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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NIH, 알츠하이머 연구에 1억 4,700만 달러 지원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알츠하이머 질환 신경영상 이니셔티브(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ADNI)’ 참가자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北캘리포니아 연구 및 교육 연구소(Northern California 

Institute for Research and Education)’에 5년 간 약 1억 4,7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Ÿ ’04년에 시작된 동 연구는 알츠하이머 질환의 조기 감지 및 추적에 있어서 영상․유전․생화학적 

바이오마커를 규명하고 입증하는 데에 주력 

Ÿ 제3단계 연구를 위한 최근 펀딩 라운드에서 이전 투자금의 두 배를 유치했으며, 동 연구에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UCSF)’ 및 ‘샌프란시스코 VA 의료센터(San Francisco VA Medical Center)’도 협력

Ÿ 동 보조금을 기반으로 차기 단계 연구에서는 참여자 풀을 약 1,000~1,5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임상시험의 신규 등록자들의 50~60%는 흑인, 라틴계, 아시아인, 미국 인디언 등은 물론 

학력 수준에 있어서도 고졸 또는 그 이하 학력의 사람들로 구성할 예정 

[Fierce Biotech, 2022.11.03.; UCSF, 2022.11.01.] 

미국, COVID-19와 독감 바이러스 동시 진단 방법 제시

 미국의 바이오의료업체 퀘스트다이어그노스틱(Quest Diagnostics)社는 미국 전역에서 수집한 1,600명의 

테스트 샘플을 기초로 독감과 COVID-19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미국에서 독감 

시즌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독감 바이러스와 COVID-19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진단 절차가 제시

Ÿ Quest 측에 따르면, 이러한 복합 테스트 방식은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면서 진단에 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Ÿ 겨울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독감 시즌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면서 어린이와 고령층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의 증가세를 경고

Ÿ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복합 테스트는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출하여, 

바이러스 특성에 부합하는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

Ÿ 이러한 호흡기 질환 복합 진단 기술은 ’20년에는 랩코프(Labcorp)社가 긴급사용 승인을 획득한 이래, ’21년에는 

바이오파이어(BioFire Diagnostics)社와 백톤디킨슨(Becton Dickinson)社가 긴급사용 승인을 획득

[Medtech Dive, 2022.11.03.; Nature, 2022.10.22.] 

https://www.fiercebiotech.com/cro/nih-awards-146m-expand-diversity-alzheimers-research-project
https://www.ucsf.edu/news/2022/11/424126/147m-grant-will-address-imbalances-alzheimers-study
https://www.medtechdive.com/news/quest-DGX-expand-COVID-multiplex-testing-flu/635718/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8-022-22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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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fizer 등, 복합백신 1상 연구에서 첫 투여

 미국 제약기업 ‘화이자(Pfizer)’와 독일 기업 ‘바이오엔텍(BioNTech)’은 인플루엔자 및 COVID-19에 

대한 mRNA 기반의 복합백신의 1상 연구에서 해당 백신을 첫 환자에게 투여  

Ÿ 복합 백신 접근법이 지닌 잠재력으로는 △인플루엔자와 COVID-19의 영향을 완화 △의료 제공자 

및 환자의 백신접종 관행을 간소화함으로써 백신 접종률을 제고 △mRNA 기술의 유연성 및 다양한 

기능을 통해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 백신 후보군을 신속하게 조정  

Ÿ 동 백신은 화이자의 ‘사가(quadrivalent) 변형 RNA 기반의 인플루엔자 백신 후보’ 및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오미크론 적응 이가(bivalent) COVID-19 백신’을 결합한 것으로, 두 가지 모두 

바이오엔텍의 mRNA 플랫폼 기술에 기반 

Ÿ COVID-19가 변종에 대해 백신을 조정해야 하는 순환성 중증 호흡기 질환으로 고착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인플루엔자 역시 바이러스가 순환하면서 계속 진화함에 따라 백신에 사용되었던 

균주를 지속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호흡기 질환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질환은 일맥상통 

[PMLiVE, 2022.11.04.; Pfizer, 2022.11.03]

영국 MHRA,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2021 지침을 업데이트

 영국 보건부 산하 의약품및의료기기규제당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은 동일한 오리지널의약품(reference medicinal product, RP)을 사용하는 경우 바이오시밀러 

간에 교차처방(interchangeability)을 허용하도록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2021 지침을 업데이트 

Ÿ ’21년 5월 6일자 지침까지는 오리지널제품과 바이오시밀러간 교차처방을 허용했으며 이번 지침 

업데이트를 통해 바이오시밀러간의 교차처방도 가능토록 제품간 호환범위를 확대

Ÿ 지침에서는 의사는 환자와 협의를 통해 대상 제품명을 서로 공유하고 교차처방을 진행토록 했으며, 

의사의 교차처방은 허용하되 약국에서의 대체조제는 불허 

Ÿ MHRA에 따르면, 임상 연구에서 영국 이외의 RP를 사용하려면 영국 이외의 RP가 적절한 정보 

또는 가교자료(analytical bridging data)와 함께 영국 RP를 대표한다는 증거의 제공이 필요

Ÿ 영국 이외의 모든 RP는 유사한 과학 및 규제 표준(예: EU/EEA, 스위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을 가진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국가로부터의 공급이 필요

Ÿ 이 지침은 마케팅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임상 및 비임상 시험에 대한 고려 사항, 제품 

라벨링 요구사항, 위험 관리, 제품 출시 시 추적 가능성과 같은 문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

[Regulatory Focus, 2022.11.07.; GOV.UK, 2022.11.07.]

https://www.pmlive.com/pharma_news/pfizer_and_biontech_dose_first_patient_in_covid-19flu_combination_vaccine_study_1480240
https://www.pfizer.com/news/announcements/pfizer-and-biontech-initiate-phase-1-study-single-dose-mrna-based-combination
https://www.raps.org/news-and-articles/news-articles/2022/11/mhra-updates-biosimilar-guidance-to-allow-intercha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uidance-on-the-licensing-of-biosimilar-products/guidance-on-the-licensing-of-biosimilar-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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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HSI, EU의 화학물질 규제의 개정 요구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동물 실험의 

규제 강화를 위해 EU의 화학물질 규제법령인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의 개정을 요구하는 백서를 발간

Ÿ 현재 EU에서는 EU 화장품 규정 1223/2009에 의해 ’13년부터 화장품 제품과 성분의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있지만,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은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노동자 

건강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동물 실험 결과 데이터를 요구

Ÿ HSI는 폭넓은 유럽 그린딜의 일부로써 화학물질의 위험 평가의 수준을 제고하고 효율화할 뿐 아니라 

평가 속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CSS)’의 채택을 요구

Ÿ EU의 동물실험 금지 조치 이후 화장품 안전 평가 분야에서 비동물 실험과 관련된 새로운 접근법이 

확산되고 있으며, 화장품 업계도 REACH 하에서 비동물 실험을 확대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

[Cosmetic design-europe, 2022.10.26.; POLITICO, 2022.10.25.] 

일본 ME기기 시장, ’22년 전년대비 4.6% 증가

 야노(⽮野)경제연구소는 COVID-19가 진정되면 추가적인 시장 회복이 기대되지만 COVID-19 

특수를 누렸던 제품은 매출 감소 가능성도 있어 ’22년 일본의 ME(진단기기)시장규모는 전년대비 

4.6% 증가한 약 3,813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

Ÿ ’21년도 일본의 ME시장은 COVID-19 확대 후 수술 등의 감소로 인한 병원경영 악화 및 그에 

따른 예산집행 연기가 있었던 전년도와 비교해 다소 회복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 본 조사는 병원, 일반 진료소, 검진센터 등에서 사용되는 ME(Medical Engineering)기기 가운데 32개 항목(37개 

제품·57개 분류)의 진단기기가 대상

Ÿ 특히 방사선과에 설치되는 대형 화상진단장치, X선 CT와 COVID-19 환자의 경과 관찰 및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등이 COVID-19 관련 추경예산을 통해 대폭 증가하면서 ’21년도 ME기기 시장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3,645억 5,200만 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Ÿ ME기기 판매내역을 보면 생체정보 모니터는 COVID-19 관련 보조금과 환자 대응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병동용 판매가 확대됐으며 심근분획혈류 예비력(FFR) 검사장치도 성장 추세

Ÿ 반면 전년도에 보조금을 활용해 세트로 구입했던 적외선 산소포화 모니터는 감소경향에 있지만 ’21년도 

생체기능검사장치·생체정보모니터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8.0% 증가한 600억 3,000만 엔에 이를 전망

[矢野経済研究所, 2022.11.04.; GII, 2022.08.22.]

https://www.cosmeticsdesign-europe.com/Article/2022/10/26/Humane-Society-International-REACH-revision-proposal-calls-for-ECHA-procedural-technical-and-structural-change
https://www.politico.eu/sponsored-content/reaching-for-solutions/
https://www.yano.co.jp/press-release/show/press_id/3129
https://www.gii.co.jp/report/imarc1120114-clinical-diagnostics-market-global-industry-tren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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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22년 AI 및 ML 지원 의료기기 91개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2년 애플워치(Apple Watch)용 심방세동 이력 기능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아이독(Aidoc)社의 X선 검사를 분석하여 허탈된 폐(collapsed lung)를 감지하고 

분류하는 기능 등 91개의 인공지능(AI) 또는 머신러닝(ML) 지원 의료기기를 승인 

Ÿ AI 및 ML 지원 기기의 수는 ’17년에서 ’18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 이후로 매년 

계속 증가하여, ’21년 FDA는 ’18년보다 83% 증가한 115건을 ​​승인

Ÿ FDA가 1995년에서 2022년 동안 승인한 AI 및 ML 지원 의료기기 521건 중 75%는 영상의학과, 

11%는 순환기내과 관련이었으며, AI 및 ML 지원 의료기기의 96%가 510(k) 승인을 받은 반면, 

가장 까다로운 시판 전 승인(Premarket Approval, PMA)을 받은 의료기기는 단 3개에 불과

Ÿ GE 헬스케어는 42개의 AI 및 ML 지원 의료기기에 대해 FDA 승인을 받았으며, AI 의료기기의 

핵심이 소프트웨어인 AI 알고리즘이라는 점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기관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Medtech Dive, 2022.11.07.; Regulatory Focus, 2022.10.03.]

글로벌 항암제 시장, ’29년 2,566억 6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시장조사기관 데이터브릿지마켓리서치(Data Bridge Market Research)는 항암제 시장이 

’22년부터 ’29년까지 연평균 7.40% 성장하여 시장규모는 ’21년 1,449억 9,000만 달러에서 

’29년 2,566억 6,6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Ÿ 암은 암 세포가 증식하여 환자의 신체 특정 장기에 종양이 발생하는 위협적인 질병이며, 이 암 

세포는 특정 기관의 기능을 손상시켜 신체를 취약하고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항암제는 암세포와 

싸우기 위해 암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

Ÿ 유방암, 간암, 피부암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암 발병률이 급증하면서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수요가 직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폐암은 발병률이 가장 높아 유병률 증가가 항암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유병률(prevalence rate)은 어느 한 시점에 특정 인구집단 또는 지역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수를 대응되는 

전체 인구의 수로 나눈 것을 의미 

Ÿ 항암제는 △암 유병률의 증가 △헬스케어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 △연구 및 개발 활동 등의 

요인에 의해 촉진될 것이며, 개인 가처분 소득 수준의 상승과 개발도상국에서 치료 옵션의 가용성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수익성 있는 시장 성장 기회가 더욱 창출될 전망

[EIN News, 2022.10.10.; BioSpace, 2022.07.06.]

https://www.medtechdive.com/news/FDA-AI-ML-medical-devices-5-takeaways/635908/
https://www.raps.org/news-and-articles/news-articles/2022/10/fda-acknowledges-shortcomings-of-pre-cert-pilot-in
https://www.einnews.com/pr_news/595188034/anti-cancer-drug-market-would-stand-tall-by-usd-256-66-billion-by-2029
https://www.biospace.com/article/anticancer-drugs-market-increasing-number-of-deaths-caused-due-to-cancer-to-augment-the-market-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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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미국 행정부, 처방약 비용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근로자 및 중산층 가족 처방약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Ÿ 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은 처방약에 대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2~3배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으며, 

미국 성인 10명 중 3명은 비용 때문에 복용량을 건너뛰거나 알약을 반으로 줄이거나 처방약을 

조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Ÿ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의거 △미국인 1,300만 명의 의료 보험료를 연간 평균 800달러 낮추고 △고령층의 처방약 가격을 

낮추고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

Ÿ 추가 조치에는 오바마법(Affordable Care Act)에 의해 만들어진 HHS의 ‘혁신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명령에 의거 혁신센터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비용을 낮추는 

등 새로운 메디케어 서비스 지불방법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White House, 2022.10.14.] 
 

유럽, 의료대책 관련 비상 프레임워크에 관한 법률 채택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의료 비상 체제에 관한 법규를 채택

      * ’22년 9월 16일 EU 집행위원회는 의약품, 백신, 기타 마스크나 장갑 같은 의료대책 품목의 개발․생산․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보건비상대비및대응기구(European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Authority, HERA)’를 발족

Ÿ (목적) 동 법률 채택의 목적으로는 의료 위기 발생 시 △의약품, 백신, 원자재의 적시 매입 및 

접근 촉진 △비상 예비자금 활성화 △제조 시설 모니터링 

Ÿ (위원회) 위기 발생 시, EU 집행위원회 및 각 회원국의 대표자 1인들로 구성된 ‘보건 위기 

위원회(Health Crisis Board)’에서 이사회, 집행위원회, EU 기관, 회원국이 내린 조치를 조정  

Ÿ (조달) 대책 품목 및 원자재 구매와 관련해 회원국들은 집행위원회에 중앙 구매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집행위원회는 계약 체결 시점을 공지하고 회원국들은 계약 초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

Ÿ (생산) 백신 및 의약품 제조를 위한 생산 역량 네트워크 ‘EU-FAB’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조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Consilium, 2022.10.24.]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0/14/fact-sheet-president-biden-takes-action-to-lower-health-care-and-prescription-drug-costs-for-americans/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10/24/council-adopts-law-on-the-emergency-framework-regarding-medical-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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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취약계층 노인 방문 돌봄 서비스 실시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중국 민정부(民政部)·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재정부·농업농촌부·장애인연합회·고령화업무위원회판공실 등 

10개 기관은 ‘취약계층 노인 방문 돌봄 서비스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을 공동 발표

Ÿ 정부의 주도하에 △정기 방문 △유선 전화 및 화상 통화 △원격 모니터링 등 방식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 생활을 파악하고, 부양 의무가 있는 대상자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노인의 

상황에 따라 구조 등 필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Ÿ (추진목표) △(’23년 말) 취약계층 노인 돌봄 서비스 기본 체계 구축 △(’24년 말) 보편적·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추진 △(’25년 말) 월 방문율 100%를 실현하고 돌봄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여 생활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Ÿ (추진과제) ’25년 말까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방문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서비스 

대상자 파악 △노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서비스 콘텐츠 다양화 △정부조달 등 방식을 통해 

서비스 역량 강화 △서비스 표준 및 규범을 마련하여 양적·질적 효율 제고 △서비스 비상대응 

체계 구축의 등 5대 과제를 제시

[民政部, 2022.10.13.; 人民网, 2022.10.31] 

인도,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세 가속화 전망

 현재 60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는 인도의 의료관광 시장은 ’26년에는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앞으로 해외 관광의 확대 추세와 함께 인도의 의료관광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전망

Ÿ 다양한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팬데믹의 영향력이 최근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의료관광과 보건의료 

부문, 공공서비스 부문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Ÿ 인도 정부는 인도를 의료관광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산지바니(SANJEEVANI), 

인디아힐즈(India Heals), 힐인인디아(Heal in India), 아유쉬비자(Ayush Visa) 이니셔티브와 

같은 다양한 계획들이 추진

Ÿ 특히 인도 정부는 민간 부문과 병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통해 인도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한편, 인도의 의료 인프라와 

연구개발의 진흥책을 모색

Ÿ 인도의 의료시장은 현재 6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26년까지 두 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시장의 급성장세는 인도인들의 영어 구사 능력, 민간 부문의 첨단 

의료시설 등에 기인

[BW Healthcare, 2022.10.31.; India Briefing, 2022.10.20.] 

http://www.gov.cn/xinwen/2022-10/13/content_5718021.htm
http://opinion.people.com.cn/n1/2022/1031/c431649-32555712.html
http://bwhealthcareworld.businessworld.in/article/Medical-Tourism-s-Accelerated-Growth-In-India/31-10-2022-452223/
https://www.india-briefing.com/news/indias-healthcare-ecosystem-key-segments-market-growth-prospects-262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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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는 웰빙 및 의료관광 분야 

 태국은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의료관광 지출에서 4위를 차지하여 

웰빙 및 의료관광 분야에서 아시아 및 글로벌 허브가 될 전망

Ÿ 태국 국가경제및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의 

’21년 자료에 따르면 태국은 인구의 20%인 1,300만 명이 60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32년에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태국 인구의 2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Ÿ COVID-19가 발생하기 전인 ’19년 태국의 의료관광 지출은 전체 인바운드 관광지출 1조 9,000억 

바트의 1%를 차지했으며, 그해 약 350만 명의 의료관광객이 태국을 방문

Ÿ ’20년 글로벌웰니스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는 ‘웰니스 경제’ 잠재력 측면에서 태국을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9위, 세계 24위로 선정했으며, ‘Wellness Tourism Initiative 2020’에서 

의료관광객에게 인기있는 여행지 중 호주에 이어 2위를 차지

[Nation Thailand, 2022.10.20.; Pacific Prime Thailand, 2022.07.25.]
 

말레이시아,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 등 웰빙 분야 두각

 말레이시아는 치료용 케어 및 치료에서 예방적 건강 및 웰니스로 발전해 온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심장학, 종양학, 불임 및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웰빙 서비스를 위한 지역 허브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

Ÿ ’22년 11월 7~9일 런던에서 열린 세계여행시장(WTM) 2022에서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위원회 

(Malaysia Healthcare Travel Council, MHTC)는 예방 헬스케어 및 웰빙 치료를 원하는 여행자를 

위한 목적지로 말레이시아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부문의 회복을 지원할 여행사 및 의료 촉진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

Ÿ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기관인 MHTC에 따르면, ’19년에 106만 명의 유럽 관광객과 122만 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했으며,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에서 말레이시아를 방문

Ÿ 말레이시아헬스케어(Malaysia Healthcare)의 프리미엄웰니스프로그램(Premium Wellness 

Program)은 말레이시아의 사립 병원, 호텔 및 여행사 등 업계 전반에 걸쳐 협력 연계

Ÿ 이 프로그램은 포괄적인 건강 검진을 호텔 숙박 및 치과 미용, 미용 시술 및 C형 간염, 암 및 

심장 검진과 같은 기타 치료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레저 여행 일정과 통합

Ÿ 말레이시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alaysia, MOH)의 규제를 받는 250개 이상의 민간 

의료시설이 있으며, MOH는 대기 시간을 최소화 하고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비용에 대한 상한요율(ceiling rates)을 감독

[LaingBuisson, 2022.11.01.; GTP, 2022.11.16.]

https://www.nationmultimedia.com/thailand/40021233
https://www.pacificprime.co.th/blog/thailand-medical-tourism/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malaysia-a-destination-for-preventive-healthcare/
https://news.gtp.gr/2022/11/16/wtm-london-2022-sees-over-35800-visitors-double-the-attendance-of-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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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국외 거주자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쿠웨이트 정부가 ’23년에 국외 거주자(expatriates)를 위한 의료 및 보험 패키지를 출시를 발표하면서 

쿠웨이트 아웃바운드 의료관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Ÿ 건강보험병원기업인 다만(Health Insurance Hospitals Company, Dhaman)은 이미 4개의 

건강센터를 열었으며, 추가적으로 ’22년 11월에 건강센터를 개원할 예정

Ÿ 5개의 센터가 국외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Dhaman은 

의료 센터의 수를 5개에서 15개로 늘리는 등 향후 5년 이내 시설을 확장하는 데 집중할 계획

Ÿ 정부 차원으로 Dhaman에서 대상 국외 거주자를 점차 이전시킬 계획이며, 의료 비용은 국외 

거주자를 위한 새로운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지급할 예정

Ÿ 실제로 국외 거주자를 Dhaman으로 이전하는 과정은 2년이 걸릴 수 있으며, 모두 이전될 경우 

국외 거주자는 지정된 건강센터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민간 의료의 선택이 불가능

Ÿ 200만 명의 국외 거주자 대상 의무 건강보험과 건강센터 이용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해외로의 

의료관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LaingBuisson, 2022.11.01.; Kuwait Times, 2022.01.24.]

헬스케어 시스템, 지속 가능한 변화 필요

 헬스케어 시스템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광범위한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다 나은 환자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시스템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

Ÿ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40-50%는 재료 추출, 공급 및 장비 제조에 기인하며, 이것은 종종 

‘임베디드 탄소(embedded carbon)’라고 하며, 헬스케어는 해당 자원의 거대한 소비자

Ÿ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방식으로 의료시스템 및 의료기기용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이 필요

Ÿ 디지털 도구와 소프트웨어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비물질화’를 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으로의 전환은 하드웨어에 필요한 재료를 절약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는 비물질화가 가능

Ÿ 연구에 따르면, 고객이 온프레미스(On-premise) 인프라 대신 대규모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센터를 사용할 때 전력 소비가 84% 감소

[World Economic Forum, 2022.10.24.]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expat-medical-care-in-kuwait-to-launch-in-2023/
https://www.kuwaittimes.com/as-health-insurance-hike-looms-questions-remain-on-future-of-healthcare-for-expats/
https://www.weforum.org/agenda/2022/10/cop27-how-healthcare-can-reduce-carbon-foo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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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Amazon, 가상의료 클리닉 개설

 미국 아마존(Amazon)은 알레르기, 탈모 및 피부 질환과 같은 일반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가상의료 클리닉을 출시

Ÿ 아마존클리닉(Amazon Clinic)은 스테디엠디(SteadyMD)社 및 헬스탭(HealthTap)社를 비롯한 

타사 원격의료 공급자와 협력하여 가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     

Ÿ 소비자는 치료에 대한 선불 가격과 예상 응답 시간을 볼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아마존약국(Amazon 

Pharmacy)과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Amazon Clinic 사용자에게 처방된 모든 약을 조제하고 제공

Ÿ Amazon은 일차진료 제공업체인 원메디칼(One Medical)을 39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며, 이 

거래로 29개 시장에 188개의 진료소가 추가될 예정이며, One Medical은 회원제, 기술 통합, 

소비자 중심의 일차진료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으며 현재 815,000명의 회원을 보유

Ÿ Amazon Clinic은 미국 32개 주에서 운영되며 20개 이상의 일반적인 건강질환에 대한 가상 

치료를 Amazon.com과 Amazon 모바일 앱을 통해 연중무휴로 제공할 예정

[Fierce Healthcare, 2022.11.15.; mHealth Intelligence, 2022.11.15.] 

미국 Mahmood 연구소, 희귀암 진단을 위한 딥러닝 툴 개발 

 미국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의 ‘마무드(Mahmood) 연구소’는 

‘SISH(Self-Supervised Image Search for Histology)’라는 새로운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

Ÿ SISH는 유사한 암 사례를 식별하기 위해 대규모 병리학 이미지 데이터세트를 검색하도록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으로, △병리학 영상에서 유사한 특징을 식별해 그 정보를 기반으로 질환의 

정확한 유형을 발견 △의사와 임상의들이 각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결정하도록 지원

Ÿ 지난 10여 년에 걸쳐 ‘전체 슬라이드 이미징(WSI)’을 통해 종양 샘플 저장이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병리학 데이터세트는 WSI에서 생성된 기가픽셀 크기의 이미지를 쉽게 저장할 수 있게 

된 반면 대용량 데이터로 인해 데이터 쿼리(querying)가 어려워진 상황

Ÿ 이러한 가운데 브리검여성병원에서 일반 암 및 희귀 암과 관련해 해석 가능한 질병 하위유형 

정보를 검색하는 SISH의 속도 및 역량을 테스트한 결과, 환자 22,000여 명의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WSI)’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지를 신속 정확하게 검색하는 데에 성공 

[Inside Precision Medicine, 2022.10.11.; News Medical.net, 2022.10.10.] 

https://www.fiercehealthcare.com/health-tech/amazon-care-amazon-clinic-online-retail-giant-rolls-out-virtual-care-common-conditions
https://mhealthintelligence.com/news/amazon-launches-messaging-based-virtual-care-service 
https://www.insideprecisionmedicine.com/artificial-intelligence/digital-pathology-deep-learning-tool-diagnoses-rare-cancers/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21010/Self-teaching-deep-learning-algorithm-can-find-similar-cases-in-large-pathology-image-repositories.aspx


13

유럽 EC, 전자 보건의료 플랫폼과 AI 연구 관련 보고서 발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 확산을 위해 EU집행위원회(EC)는 투자 확대와 보건의료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보건의료 전문가의 숙련 제고, AI 기술 개발자에 대한 교육 확대 등을 제안

Ÿ EU 각국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를 특정하고 

있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EU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일정한 진전을 달성

Ÿ 현재 EU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AI 기술의 사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AI 기반의 의사결정에 대한 불신은 AI 기술의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

Ÿ EC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채택 확산을 위한 투자 확대, 보건의료 데이터의 

접근, 사용 및 교환 증진,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의 숙련 제고, AI 개발자들에 대한 현행 보건의료 

분야의 관행 교육 등을 제시

[European Commission, 2022.10.26.] 

디지털 헬스, 지식재산 동향 분석

 일본 의약산업정책연구소는 앞으로 제약업계가 단독으로 디지털 헬스 영역에 참여하는 경우나 타업종과 

연계하는 경우 모두 동 영역 지식재산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Ÿ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제공하는 특허DB 검색시스템 ‘PATENTSCOPE’를 이용해 디지털 

헬스 관련 특허를 조사한 결과, ’22년 8월 기준 ‘Digital Health’ ‘Digital Medicine’ ‘Digital 

Therapeutics’의 전 세계 특허는 각 943건, 102건, 249건으로 확인

Ÿ 디지털 헬스 관련 지식재산(특허, 의장)의 특징은 △특허 출원 수는 증가경향에 있고 대부분 스타트업이 

출원 △해외로의 출원·이행경향이 보이며 특히 디지털치료제(DTx)는 최근 출원·이행국가가 다양화 

△DTx는 한 가지 제품에 복수의 주요 특허를 조합한 포괄적인 제품보호를 지향

Ÿ △DTx관련 특허 기술 분야로는 AI관련기술, 비즈니스 관련 발명, IoT관련 기술이 특징적 △DTx관련 

특허의 기술내용은 시스템(프로그램과 장치의 조합)이나 그 방법에 관한 기술이 주요 출원 대상 

△표시화면이 중요한 경우, 화상의장으로 권리화하고 특허와 조합해 중층적으로 보호

      * 화상의장(画像意匠)이란 해당 화상을 표시하는 물품이나 건축물을 특정하지 않고, 해당 화상 자체가 의장법에 따라 보호의 

객체가 되는 의장을 지칭

Ÿ 이처럼 디지털 헬스 영역 특히 DTx 영역은 제품의 핵심기능에 관련된 주요 특허가 여러 가지 

존재해 주변특허, 의장까지 조합한 중층적인 지식재산권으로 제품을 보호하려는 것이 특징

[医薬産業政策研究所, 2022.11.02.; Deloitte, 2022.08.26.]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fb8d8ec2-55a0-11ed-92ed-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source-274307268
https://www.jpma.or.jp/opir/news/067/pdf/67_9.pdf
https://www2.deloitte.com/jp/ja/pages/strategy/articles/ipa/intellectual-property-trends-in-digital-therapeuti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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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화 기반의 건강보험 3.0 시대 진입 

 중국의 의료보건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VCBeat Research(VBR蛋壳研究院)는 건강보험 산업사슬 

현황을 소개하고 Nuanwa Technology(暖哇科技)가 보험사를 지원하여 설계한 CAR-T 책임보험 

상품 등 관련 사례를 소개한 보고서를 발표

Ÿ 동 보고서는 건강보험 3.0 시대 진입 이후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핀테크 등의 IT기술을 보험산업에 

적용한 개념인 인슈어테크(InsurTec) 등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를 소개

Ÿ 과학기술 업그레이드에 따른 디지털 의료를 통해 향후 더욱 많은 보험 잠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례로 Nuanwa Technology의 맞춤형 제품 설계 및 가격결정 사례 소개하고, 

디지털화된 보험 청구 및 리스크 관리 서비스로 기존의 시간 제약 문제 해결

Ÿ 보험 3.0 시대에는 보험+의료서비스+인슈어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더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완비된 디지털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 강력한 시장 

주도권 및 가격 결정권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

[199IT, 2022.10.21.; 凤凰网, 2022.05.24.] 

싱가포르 Homage, 인구 고령화 추세 속 간병 수요 충족에 주력 

 아시아 인구의 고령화 현상 속에서, 싱가포르 기반의 스타트업 ‘홈에이지(Homage)’는 증대일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사 플랫폼의 간병인, 간호사, 의사 풀을 더욱 확대  

      * ’16년 출범한 홈에이지 플랫폼에는 현재 간병인 15,000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국영펀드 테마섹(Temasek) 

소유의 ‘쉬어즈 헬스케어그룹(Sheares Healthcare Group)’ 등으로부터 약 4천5백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 

Ÿ Homage는 간병인 연결 서비스 외 원격의료, 의약품 배달, 의료제품 판매 등 자체 서비스를 다각화해 

왔으며, 현재는 아시아의 인구 고령화로 인한 간병 수요를 충족에 주력 

Ÿ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 △현재 ’22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싱가포르 거주민의 약 17%를 차지 

△아태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 세계 동일 연령층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뇨질환자가  

2억 5천만여 명에 육박 

Ÿ 이처럼 아태지역 전역에서 숙련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일로에 있는 가운데 Homage의 디지털 

플랫폼은 최신기술에 친화적인 지역에서 탈중앙화된 틈새 서비스를 제공 

Ÿ 지금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 홈에이지 앱의 다운로드 누적 회수는 1만5천여 건에 이르며, 

고객들에게 100만 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 

[Forbes, 2022.11.08.; CNBC, 2022.10.16.]

http://www.199it.com/archives/1430035.html
https://tech.ifeng.com/c/8GG36YN87Ki
https://www.forbes.com/sites/johnkang/2022/11/08/new-technology-for-old-age-singapore-caregiving-platform-homage-hustles-to-keep-up-with-demand-for-care-as-asia-ages/?sh=3d2abfadff29
https://www.cnbc.com/2022/10/17/ceo-of-singapore-healthcare-startup-homage-shares-top-tips-for-success.html


15※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호주 Queensland, 주 전역으로 가상 ED 서비스 확대

 호주 퀸즈랜드병원및보건서비스(Queensland Hospital and Health Services)는 가상 응급실(Emergency 

Department, ED)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州의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고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WA)州 보건부는 원격뇌졸중 24시간 서비스를 제공

      * 호주는 6개의 주와 2개의 준주, 6개의 특별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퀸즐랜드주는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웨스턴오스트렐리아주(WA)는 서부 지역에 위치

Ÿ ’20년 COVID-19가 절정에 달했을 때 메트로노스헬스(Metro North Health)에서 개발 및 출시한 

원격의료 서비스는 긴급한 비생명 위협 치료가 필요한 모든 퀸즐랜드 주민에게 제공

Ÿ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및 퀸즐랜드앰뷸런스서비스(Queensland Ambulance 

Service, QAS) 직원과 함께 선임 ED 직원들이 확장된 서비스를 활용할 예정

Ÿ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WA)주 보건부의 원격뇌졸중((Tele-stroke)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으로 두 번째 구현 단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출시 약 1년 후 

이 서비스는 원격의료를 통해 300명 이상의 개인에게 실시간 뇌졸중 전문 치료를 제공

Ÿ 뇌졸중(Stroke)은 시간이 중요한 의료 응급상황이며 환자 치료 결과는 전문 임상 진단 및 관리에 

적시에 접근함으로써 개선되며, 원격뇌졸중 서비스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전역의 임상의가 중앙 

집중식 컨설턴트 조언, 신경 영상 조언, 신속한 치료 경로 및 시기적절한 임상 증거에 접근이 가능

[Healthcare IT News, 2022.11.04.; Queensland Government, 2022.10.28.]

디지털 헬스 및 메드테크, 미래 성장을 촉진할 5가지 트렌드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분야는 긴급 의료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부터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제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개선 압력을 받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트렌드들이 출현

Ÿ 의료서비스는 전통적인 병원에서 외래 의료기관으로, 나아가 재택 의료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의료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초기적 대응에 머물고 있는 상태

Ÿ 첨단 의료 기술을 의미하는 메드테크(MedTech)는 디지털 혁신에 기초하여 현재 초기 상태에 머물고 

있는 디지털 전환 속도를 제고하고 혜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접근법 모색이 필요

Ÿ 디지털 헬스 영역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역량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소비자로서의 환자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 서비스 △디지털화 △의료 서비스와 제품의 수렴 현상 △새로운 규제의 대두와 

같은 5가지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음

[Accenture, 2022.10.25.; HIT Consultant, 2022.11.09.] 

https://www.healthcareitnews.com/news/anz/roundup-queensland-virtual-ed-now-available-statewide-and-more-briefs
https://statements.qld.gov.au/statements/96436
https://www.accenture.com/us-en/insights/life-sciences/rise-digital-health?c=acn_glb_newmedtech-eminbusinesswire_13249354&n=mrl_1022
https://hitconsultant.net/2022/11/09/trends-driving-growth-digital-health-med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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